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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중앙아시아 대표 식물원들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 식물 보전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아시아 
4개국의 대표 식물원과 ‘중앙아시아 식물원 네트워크(Central Asia 
Botanic Gardens Network, 이하 CABGN)’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MOU)을 11월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체결했다.
   * 참여기관(5개국 6개 기관): 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타지키스탄 파미르식물원, 

키르기즈스탄 가리브식물원, 카자흐스탄 중앙식물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식물원

  이들 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특산 및 멸종위기식물을 포함한 
식물자원의 현지외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사, 교육 및 기술협력
을 위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2015년부터 중앙아시아 4개국 정부의 산림연구 기관과 
한국의 분류학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인 CABGN을 통해 ‘중앙아시아 
그린로드 프로젝트(1단계)’를 추진해왔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추진되는 중앙아시아 그린로드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이끄는 대표 식물원과의 수평적인 상호 협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식물자원 보존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은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식물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해 식물원, 수목원 및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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